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결과보고

소말리아 바리 지역의 
이주민 캠프에 거주하는 파이사(Faisa, 12 세)

© Mustafa Saeed / Save the Children



긴급구호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세이브더칠드런의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지원 내역과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어떠한 지원이 이뤄졌는지 보고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지원 내역지원 내역

1. 확보

2024년 상반기 세이브더칠드런 전체 인도적지원 규모는  
약 7억 9,445만 달러(한화 약 1조 1,036억 4,432만 원)2이며, 이 중 세이브더칠드런 
30개 회원국이 약 7,352만 달러(한화 약 1,021억 3,768만 원) 규모의  
인도적지원 기금(HF)3을 조성했습니다. 이 중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의 기여금은  
178만 달러(한화 약 24억 7,410만 원)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기여금

지원일 국가 발생 재난 USD ($) KRW (₩)

2024-03-14 팔레스타인 전쟁 200,000 278,320,000 

2024-03-20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전확보 자금 - 1,000,000 1,389,200,000

2024-04-18 수단 분쟁 200,000 278,320,000 

2024-04-23 아이티 분쟁 100,000 139,160,000 

2024-05-29 아프가니스탄 홍수 100,000 138,920,000 

2024-05-29 파푸아뉴기니 산사태 50,000 69,580,000 

2024-06-26 파키스탄 폭염 50,000 69,460,000 

2024-06-26 방글라데시 폭염 50,000  69,460,000 

2024-06-26 베트남 가뭄, 폭염 30,000 41,676,000 

합계 　 　 1,780,000 2,474,096,000 

1	 모든	환율	표기는	24년	6월	기준(USD	1$	=1,398.2원)이며,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기여금	중	송금이	완료된	팔레스타인,	수단,	
아이티,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기여금은	송금	당시	환율을	따름

2	 세이브더칠드런의	전체	인도적지원	기금은	24년	1월~9월,	인도적지원	기금(HF)은	24년	1월~6월에	해당
3	 인도적지원	기금(The	Humanitarian	Fund):	세이브더칠드런	글로벌	인도적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30개	회원국이	조성한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전확보	자금,	긴급구호	자금,	인도적지원	질적	제고를	위한	재원	등으로	이루어진	기금

세이브더칠드런의 결연 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는 방글라데시 아동 조나키(Jonaki, 10세)
© Save the Children in Bangladesh

USD 약 7,352만  달러 

한화 약 1,021억 3,768만 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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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2024년 상반기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 분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아 위기 대응에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 지원 TOP 102

국가명 발생 재난 지원금 지원받은
사람 수

팔레스타인 전쟁 USD 약 1,234만 달러
(한화 약 171억 4,257만 원) 330,066명

우크라이나 전쟁 USD 약 450만 달러
(한화 약 62억 5,140만 원) 290,001명

콩고민주공화국 홍수, 분쟁, SCHP3 지원 USD 약 180만 달러
(한화 약 25억 56만 원) 739,532명

에티오피아 복합 위기 USD 약 160만 달러
(한화 약 22억 2,272만 원) 2,792,226명

예멘 전염병, 분쟁, SCHP 지원 USD 약 154만 달러
(한화 약 21억 3,904만 원) 1,257,356명

아이티 분쟁, 실향민 발생, SCHP 
지원

USD 약 140만 달러
(한화 약 19억 4,349만 원) 집계 중

시리아 지진 USD 약 111만 달러
(한화 약 15억 4,245만 원) 63,760명

소말리아 SCHP 지원 USD 약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9,223만 원) 432,141명

수단 SCHP 지원 USD 약 100만 달러
(한화 약 13억, 9,218만 원) 1,896,827명

미얀마 복합 위기 USD 약 95만 달러
(한화 약 13억 1,974만 원) 113,873명

1	 환율	표기	24년	6월	기준(USD	1$	=1,398.2원),	이하	동일
2	 지원금	및	지원받은	사람	수는	집계	중으로	현재	확인이	불가하거나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수치는	2024년	글로벌	
인도적지원	사업	결과보고에서	확인	가능	(2025년	 발행	 예정)

3	 SCHP:	인도적	대응	계획으로	당해	연도	발생하는	다양한	인도적	위기에	즉각	대응하거나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전략과	계획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대피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이 지원하는 학교에 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아나스타샤(Anastasia , 11세)
© John Owens / Save the Children

USD 약 4,356만 달러 

한화 약 605억 1,545만 원1

약 1,065만 명 지원 

아동 643만 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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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주요 위기별 인도적지원 내역2024년 상반기 주요 위기별 인도적지원 내역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을 포함한,
세이브더칠드런 전체 인도적지원 사업의 2024년 상반기 주요 위기별 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드립니다.

1. 수단 분쟁
2023년 4월 15일 수단의 수도에서 정부군(SAF)과 신속지원군(RSF)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 무력 분쟁이 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수단은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수단은 분쟁 전에도 지역적 갈등, 자연재해, 
질병, 굶주림 및 경제 붕괴로 이미 수백만 명의 아동의 삶과 미래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쟁으로 국가 인구 절반 이상인 약 2,560만 명(아동 1,400만 명 포함)이 극심한 
굶주림을 겪고 있으며, 1,070만 명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단의 아동들은 집과 병원, 놀이터, 학교 등 일상의 공간이 폭격 및 점령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평범했던 삶이 무너지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수단을 떠나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난민 학교에 
다니는 하나(Hanaa, 15세)와 주만(Jouman, 16세)

© Amira Hosny / Save the Children

“의사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 수단 분쟁 피해 아동 하나(Nanaa, 15세)와 주만(Jouman, 16세)의 이야기

수단에 살던 하나와 주만은 분쟁으로 인해 일부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집트에 도착한 후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으로 난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 학교에서 만난 하나와 주만은 
축구라는 취미와 의사라는 꿈이 같아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지만, 하나와 주만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원래의 집과 가족이 있는 
수단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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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1983년부터 수단 서부에서 가뭄 피해 주민을 돕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분쟁, 강제 이주, 극심한 빈곤 등 피해를 입은 아동과 가족을 
지원해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수단 분쟁을 포함한 인도적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350만 달러 
이상의 글로벌 인도적지원 기금을 지원했으며, 약 710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 식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인도적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수단 분쟁 대응 주요 활동

・영양실조 아동을 위한 영양 보충식 제공 등 영양 지원 
・식량, 의약품 및 기타 필수품 구매를 위한 현금 지원
・교육 중단 아동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지원
・이재민 대상 이동식 진료소 운영, 콜레라 대응 치료 센터 설립 등 의료 및 보건 지원
・안전한 공간에서의 놀이활동 지원, 심리 치료 등 심리·사회적 지원

수단에 있는 세이브더칠드런 병원에서  
영양실조 치료를 받고 있는 쌍둥이  
사파나(Safana, 15개월)와 사마르(Samar, 15개월)

© Mosaab Hassouna / Save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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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티 분쟁
아이티는 2022년 이후부터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폭력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식량이 
부족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어려워졌으며,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발생한 무력 분쟁이 점점 격화되어 인구의 47%인 
약 550만 명(아동 300만 명 포함)에게 인도적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아이티의 도시 지역은 전쟁터나 다름없는 상태로 바뀌었고, 음식이나, 
물, 의료 및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누리기 어려워졌습니다. 폭력의 진원지인 
포르토프랭스에서는 4명 중 3명의 아동과 여성이 기본적인 공중 보건 및 영양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000개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아 수만 명의 아동이 학습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포르토프랭스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아동들의 목소리

이러한 아이티 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브더칠드런은 상반기에 14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기금으로 이주민에게 현금과 바우처 지원을 제공했고 임산부와 
모유수유 중인 여성들에게 위생 및 존엄성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 
대상의 성 건강 인식 제고 활동, 취약한 여성 및 아동 대상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진행
했습니다.

© Reginald Louissaint Junior / Save the Children

아이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루나(Louna)

“나라가 살고 싶은 마음을 주지 않더라도, 저는 살고 싶어요.”

- 로잘리(Rosalie, 17세)

“무장 단체는 학교와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을 불태웠어요.  

지금 캠프에서 살고 있는데,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 장 밥티스트(Jean Baptiste, 11세)

“캠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저를 학교에 데려다줄 돈이 없어요.”

- 엘리스(Elise, 1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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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아이들은 전쟁 전에 쉽게 먹을 수 있던 음식을 못 먹고 있어요. 

체중이 전보다 줄었고 영양실조의 징후가 보여요. 

또한 친구들과 모여서 놀았던 시간, 학교와 선생님을 그리워해요. 

이 전쟁으로 아이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무너진 집은 재건할 수 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 가자지구의 텐트에서 샤디(Shadi, 8세) 바실(Basil, 8세)과 살고 있는 아버지 마젠(Mazen, 48세)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자지구 아동 인구의 1% 이상인 14,100명 이상 
사망했으며, 21,000명 이상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아동들은 쉼터, 식량, 깨끗한 물을 
포함하여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953년부터 팔레스타인 아동을 지원해 온 가장 큰 규모의 
NGO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팔레스타인 영토에 약 2,451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396,181명의 아동을 포함한 799,010명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대응 주요 활동

・식량, 식수, 위생용품 키트 등 생계 및 현금 지원
・소아의료 전문인력 파견, 아동 건강 검진, 의료진 역량강화 등 의료 및 보건 지원
・임시학습공간 내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용품 제공 등 교육 지원
・아동보호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한 아동친화공간 운영

© Sacha Myers / Save the Children

가자지구 보호소에서 심리사회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지원 받는 샤디(Shadi, 8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1년 보고’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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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기아 위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아동이 점점 심화되는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쟁, 기후 변화, 경제적 불안정은 수백만 명의 아동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1억 5,30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의 발달 및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양실조는 아동의 발육은 물론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며,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기아 위기 대응 활동

・음식 및 기타 필수품 구매를 위한 현금 지원
・이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취약한 가정에 식품과 조리 도구 제공
・지역 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영양실조 치료 지원

© Mustafa Saeed / Save the Children

치료 센터에서 영양 보충제를 먹고 있는 압디(Abdi, 17개월)

기아 위기 대표 사례
- 소말릴란드의 압디(Abdi, 17개월)

소말릴란드에 살고 있는 압디의 가족은 극심한 빈곤과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은 시들었고, 가축조차 살기 어려운 환경에 낙타와 염소도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식과 신선한 우유를 구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압디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압디가 아프다는 것은 알았지만, 현지 보건 요원이 압디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압디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보건시설로 연계되어 검사를 받고, 영양 보충제와 
비타민 시럽을 처방받았으며, 센터에서 차량을 지원하여 외래 진료도 꾸준히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더 살 수 있을지 걱정될 만큼 약해져 있던 압디는 
세이브더칠드런의 꾸준한 지원으로 점차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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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은 언제, 어디서 발생하지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골든타임 72시간 내 아이들을 구하고, 인도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적지원 기금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인도적지원 기금(The Humanitarian Fund)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세이브더칠드런 30개 회원국이 함께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확보한  
구호자금과 재난이 발생한 특정 국가를 위해 모은 구호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이티 분쟁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확보된 인도적지원 기금 덕분에 신속하게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처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글로벌 기아 위기와 같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재난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후원자님과 함께,
세이브더칠드런은 마지막 한 아이라도 더, 끝까지 현장에 남아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원자님의 관심과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긴급구호	후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72시간	내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투명한	후원금	사용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골든타임 72시간 내 아동을 구하는골든타임 72시간 내 아동을 구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인도적지원 기금세이브더칠드런 인도적지원 기금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우)04080 

대표번호
02-6900-4400 

홈페이지
www.sc.or.kr

재난 발생 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 지원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72시간 내 신속한 긴급구호 진행

현지 파트너 기관들이 인도적지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한 재난과 국가 지원

시리아 북동부 피난민 캠프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아동친화공간에 있는 다나(Dana, 13세)

© Roni Ahmed / Save th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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